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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年代韓国翻案小説の登場人物の描写について 

――趙重桓作品を中心に――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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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はじめに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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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( ) 1910년대 한국번안소설의 등장인물 묘사에 대해서 –조중환 작품을 중심으로-」 
 ―趙 桓 ―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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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899 1900) 장한몽( ) (1913)

(1897 1903)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縡 ― ― 2006.5.10 P. 177

181( P4 5 縡(2006)より言文をそ
のまま抜粋した ) 
 1912 7 2 매일신보( ) 쌍옥루 (

(1899)) 매일신보( )
 

1913 (1897) 장한몽 恨 국( )의 향( )
매일신보( )

장한몽 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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２	
 主人公の描写 
2.1 韓国的儒教理念に沿った主人公	
 ―『己が罪』から『雙玉涙』の場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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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나는 인제 당신의 위협하는 소리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오. 제 팔자가 

 제 운수가 그러한데 이 세상일이 다시 무서울 것이 무엇이오. ” (… …) 

  “청산유수 같은 수작은 전일 십여 년 전 이경자와는 딴판이오그려”  

 ( )

 (…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3  

雙 3  
雙 48 P299 30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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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부인의 마음은 대단히 좋은 마음이오. 부인은 나더러 물을 것도 없으니 

 마음 있는 대로 하였으면 좋을 듯하오.” 

  “영감께서 그렇게 쾌락을 하오시니 내 마음에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

 그러면 하루바삐 간호부 노릇을 하겠습니다.”  

 ( )

  

 ( )

 ( ) 

 

[  2006:12-13]

( ) [  2005:299]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雙玉淚 46 P445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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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 烈女に改変された主人公	
 ―『金色夜叉』から『長恨夢』の場合 

 

沈順愛 이수일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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順愛 守一

順愛 守一 白樂觀

守一 順愛 白樂觀

順愛 李守

一 李守一 沈順愛

 

恨

 

趙 桓

 

長恨夢 順愛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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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 長恨夢 順愛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[ 縡 2006 177-181]

[ 洙 1997]

 
 3  
 長恨夢 3 P37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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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자기의 실책함을 뉘우치며 그 부모까지도 다시 원망한다. 그러나 택일한 

 사월 초십일은 점점 박도하며 부모의 명령은 거역하기 어려운 터이라. 

 좌우로 결단하기 어려운 몸으로 푸주에 들어가는 소의 마음으로 일신을 

 부모의 하는 대로 맡겨 두었더라.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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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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長恨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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長恨夢 17

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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恨夢 培

長恨夢

雙玉淚

 

３	
 主人公以外の登場人物の描写 

 

3.1	
 周囲の登場人物・設定への改変	
 ―『己が罪』から『雙玉涙』の場合 

雙

雙

 

(徐丙三) ( )

(徐丙三)

(徐丙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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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집안이 본래 부요하여 학자금의 군색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방탕히 

 노는데 쓰느라고 서류 편지가 한 달에도 삼사 차씩 되는 터이라. 그러므로 

 기독교 신도들은 이 서병삼의 행실을 보고 눈살 찌푸리는 일이 한두 가지가 

 아니러라.”

  (徐丙三 )

 徐丙

 三 ( ) 

 

(徐丙三)

( )

( )

( )

 

(鄭旭朝)

( )

( 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3 P226 雙 3  
37-39 雙 33-35  
49-50 雙 41  
5-31 雙 5-17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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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“대체 나는 동양 풍속으로 남존여비라 하는 말을 반대하는 사람인 고로 

지위의 등급을 따라서는 피차의 남자 사이라도 높고 낮은 그별이 있으려니와 

사나이와 여편네 사이에는 천품 타고나기는 다 같이 탔거늘 그곳에 어찌 

사나이는 높고 여자는 낮다 하는 이치가 있겠소.…(省略)… 부인께서는 나를 

남편이라고 존경하시니까 나도 부인을 어찌 아니 존경하겠소.”  

 

( )

1910

개화( )

 

鄭旭朝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雙玉淚 P223,L15 19 ( 21 ) 
 66-67  

58-62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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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2 登場人物の愛情の重さへの改変	
 ―『金色夜叉』から『長恨夢』の場合 

26

 

( )

( )

雙玉淚

長恨夢 심
シム

택
テク

(沈澤)

 

 

 ( )

 

  
 

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雙 46-47  
 恨 1 36

雙玉淚 恨

雙玉淚 趙 桓

 
 3  
 3  
 8 P134  

00.indd   56 2015/3/11   ��5:00



 

 

� 

 

 

 

 

  

 

長恨夢

長恨夢 ( )

 

 

 “(…)순애의 신체를 일으켜 등에 업으려 한즉 가볍기가 한 조각 종이와 

 다름없다. 괴이히 여겨 뒤로 돌아보니 향기로운 냄새가 코에 엄습하며 한 

 송이 백합꽃이 사람의 얼굴같이 가득히 피어 어깨 너머로 드리웠다.”  

   ( )

 

 ( ) 
 

 

培

 

 

 

 ( )

 ( )

 (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2 P137  
 26 P400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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一方『長恨夢』の金重培に関する 設定はほぼ同じだが、上記のような妻を思い気遣

う場面は削除され、元恋人守一のため貞操を守る順愛を強姦する場面 や人を見下し

傲慢である点を誇張されたほか、些細なことで下僕をしかりつける様子や、西欧の風

習に慣れたため目上の人に礼もしない様子 等が新たに加えられた。以下は、妻を愛

そうとはするものの順愛の断固とした拒絶に愛想をつかし、次第に複数の妓生へ愛情

を移す場面 の引用である。 

 

 “이날도 김중배는 부벽루 아래에 배를 띄우고 옥향과 한가지로 종일토록 

 즐기다가 석양에 이르러서 비로소 집에 돌아왔더라. 김중배는 순애를 맞아온 

 지 이미 사오 년이 넘었으되 한 번도 몸을 가까이하지 못함을 항상 

 한탄하던 터이라.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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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) 徐丙三 (鄭旭朝)

雙玉淚

徐丙三

 

 “추호만치도 경건지심이 없는 서병삼은 이에 외람히 하나님까지 희롱코자 

 함이 아니냐.” ( 徐丙三

 )( ) 

 

1910 雙玉淚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P245 雙 13 P57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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